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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urvey is to investigate the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 and stress levels of restaurant cooks and 
to provide a basic data of programs in order to prevent occupational diseas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20 
subjects in Gangwon province.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 between male cooks and female cooks. However, western cuisine cooks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degree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 than other cuisine cooks and showed a higher degree of occupational stress from 
work overload as well as irregular meal stresses. Cooks aged from 30 to 40 years showed a higher level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 in the neck, shoulder, and hand/wrist compared to those in other age groups. The job tenure was related 
to the degree of musculoskeletal disease in knee. Additionally, the hours of working per da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musculoskeletal disease in the knee and to the occupational stress levels in irregular meals str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to design customized education for cooks to lessen their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stresses in order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culina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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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식업의 조리직 종사사들은 작업관련성 질환인 근골격

계 질환과 직무스트레스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조
리사들은과도한육체노동외에도주방의미끄럼, 칼, 불등
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조리중 부적절한 자세나 허리의 비
틀림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Hong, 2014). 
국내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자료를 비교분석

한 결과, 국내의 근골격계 질환 현황은 외국의 평균치와 비
교하여 10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데(Kim, 2007), 근로복지
공단에 의하면, 2013년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은 근골격계
환자는 전체 업무질병자 7,630명 중 5,445명으로 71.4%에
이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5조에 의하면 단순
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

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는 무게 25 kg, 여성근로자는 15 kg 
이상 나가는 물건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는 3년에
한번 면담이나 설문을 통하여 이 질환의 유해요인을 조사

하고, 이를 어기면최대 5년 이하징역또는 5,000만 원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있다(2003. 7. 1). 국내에서근골격계질환에대한직종별조
사가 보건직과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육체적 노동자를 중

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종
사자들의근골격계질환에관한보고로 Lee, Kim, Kim, Kim
과 Kim(2014) 및 Park(2012)의 연구가 일부 있으나, 외식업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조리직은 최종 소비자인 고객과의 응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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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서비스산업이므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긴장과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감정노

동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와의 갈등이나 경쟁, 외부거래업
체와의 의견수렴문제 등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종류가 다양

하다(Lee, 2002).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며, 조
직에도 생산성이 저하되고, 비용의 증대와 이직 등의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외식업종에서도 조리직에 종사하는 있는 여성들이 차지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데, 여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직무피로 및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질환 등의 건강

상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은 아직까지 남성 위주이며, 여성근로자들은 비정
규직이나 임시직의 형태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도 적
고, 근로조건이나작업환경등도더열악한실정이다(Keum, 
2013). Oh(2015)는 안전환경 인식과 사고경험에 따른 외식
산업 주방종사원의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대한

주방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주방안전 이행 정도

에서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으로써 남성이 여성

보다 사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리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는 성별

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에는 외
식업종의 다양화로 조리업종 중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뷔
페식당 등의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근골

격계의 사용방법과 양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양상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리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원도 일부지역

외식업조리사들의 성별, 조리업종별, 연령대별 및 직급별로
조리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

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와 제인자와의
상관성을 도출하고, 이를 조리사들의 건강관련 보수교육프
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작업관련성 질환과 근골격계 부담 업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침(2015. 12. 31)에
의하면,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근골
격계 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며, 근골격계 질환이란 장기
간에 걸친 반복적, 지속된 동작과 자세로 인하여 신체에 스

트레스가누적되어목, 어깨, 팔, 허리, 다리등의신경과근
육, 건, 인대, 관절 등에 통증이나 이상감각이 나타나는 것
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2015. 1. 1 시행, 법률 제 11862
호)의 근골격계부담 작업중 조리사업무와관련이 있는것
은다음과같다. 즉,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하루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
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
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

루에총 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비트는상태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
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
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 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 kg 이상에 상응하는 힘
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 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
상 2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 
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
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및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등이 있다. 조리사들의 작
업 중 식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부터 검수, 운반, 분류, 
저장, 다듬기, 세척하기, 조리기구 옮기기, 조리, 배식 및 뒷
정리 등의 모든 과정에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조리직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최근 조리직종 근무자들의근골격계 질환에 관한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Park(2012)은 초등학교 급식조리 종
사원의근골격계질환증상실태조사에서지난 1년동안통
증부위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어깨(68%), 손과 손목
(59.4%), 팔과 팔꿈치(54.8%)의 순이라고 하였다. Ahn(2010)
도 국내 학교급식조리 종사자들의 37.7%가 조리업무의 힘
든점으로건강악화와직업병이라고응답하였으며, 주로팔, 
다리, 허리, 관절염, 어깨결림 등의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였
다. Lee 등(2014)은 서울시학교급식시설 조리종사자들의 직
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연구에서 신체부위에 근골격

계 질환이 있다고 답한대상자가 89.0%에해당하였으며, 이
중 41.1%는 의료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학교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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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자들의 작업요구도와 물리적 환경이 높게 관련되

어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3. 조리직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

리적ㆍ신체적 긴장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
키며,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등의심리적부적응을 나타
내기도 한다. 직무스트레스는 잠재적으로 긴장상태를 유발
할 수 있는 모는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

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신체적ㆍ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KOSHA, 2006). 조리직
종사자들은 타 직종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상황에서서비스의표준화과균일화가 어렵기때문에, 
이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조리종사원들은 내부
와 외부의 불쾌한 상황이나 서비스제공과정에서 항상 미소

를 잃지 않는 서비스를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직무스트레
스는 개인에게는 불만족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생산성 저하와 업무성과가 저하되기도 한다(Jang 
& Lee, 2012). 개인의 직무스트레스는 신체적 반응 외에도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직무불만등의 심리반응이나타날
수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도 생산성 저하와 이직, 결근이
높아지고 업무성과가 저해된다. Bae(2014)에 의하면, 호텔
조리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리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이 낮아지며, 조직몰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강원도 내 일부 지역의 외식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조리

직에 종사하는 조리사(남 128명, 여 92명)를 대상으로 2015
년 9월중순부터 11월초순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리종사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조리사들이 직접 설문지

에 성별, 나이, 근무기간, 학력 등의 일반사항을 적도록 하
였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자각정도를 Likert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통증이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약간의 통
증, 중간 정도의 통증 및 많은 통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
록하고, 이를각각 1점, 2점, 3점, 4점, 및 5점으로환산하였
다. 작업관련성 스트레스의 자각정도도 Likert의 5점척도로

구분하여전혀없음, 없는편, 보통, 약간심각및매우심각
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각각 1점, 2점, 3점, 
4점 및 5점으로 환산하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대하여평균±표준편차를산출하였고, 빈도와백분율
을 구하며, χ2-test를 실시하였다. 성별 요인비교는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조리업종별, 조리사의 직위별
및 연령대별의 요인비교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에 따른 차이의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ge test를이용하여검증하였다. 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
과스트레스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의상관관계는 Pear- 
son’s co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
계적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에서 실행되었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
와 여자가 각각 128명과 92명이었으며, 남자는 30∼49세가, 
여자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남녀 모두 미혼보다 기혼
이 많았다. 직위는 남자의 경우는 주방장과 평조리사가 각
각 40.6%와 39.1%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평조리사가 50%
로가장많았다. 교육수준은남녀모두고졸이가장많았다. 
조리형태는 한식이 114명(51.8%)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자가남자에비하여유의하게많았다(p<0.05). 한국산업인
력관리공단의 조리기능사자격증 보유현황은 남자와 여자

의 48.4%와 34.8%가 각각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격
증이 없다는 응답도 남녀가 각각 50.0%와 63.0%나 되었다.

2. 성별에 따른 조리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

환과 스트레스 정도

조리사들의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남녀 전체

조리사들에게통증이높은부위는손/손목(3.31), 어깨(3.25), 
허리(3.12), 목(2.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an(2013)은 미
용업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부위는 어깨, 목, 허리, 손/손목 및 팔/ 
팔꿈치의순이라고하였다. Han(2012)은치과종사자들의손
과 손목의통증경험은근무기간에유의한영향을미쳤으며, 
어깨와 목의 통증 경험은 근무기간, 수면시간, 진료보조자
세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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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gender
[N(%)]

Variables Male
(N=128)

Female
(N=92) χ2

Age
(years)

Younger than 30 31(24.2) 15(16.3)
6.573

(p=0.037)30 to 49 60(46.9) 29(31.5)

Older than 50 37(28.9) 48(52.2)

Marital
status

Single 40(31.2) 28(30.4) 0.008
(p=0.549)Married 88(68.8) 164(69.6)

Position

Head cook 52(40.6) 24(26.1)
2.530

(p=0.282)Cook 50(39.1) 46(50.0)

Assistant cook 26(20.3) 22(23.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8( 6.2) 16(17.4)

4.852
(p=0.183)

High school 
graduate  64(50.0) 40(43.5)

Junior college 
graduate 24(18.8) 22(23.9)

University graduate 32(25.0) 14(15.2)

Cooking 
type

Korean cuisine  50(50.9) 64(69.6)

10.027
(p=0.040)

Western cuisine 20(13.2) 8( 8.7)

Japanese cuisine 24(15.1) 8( 8.7)

Chinese cuisine 18(11.3) 6( 6.5)

Other 16( 9.4) 6( 6.5)

Certification 
status

Human resources  

2.044
(p=0.360)

Management 
cooperation 62(48.4) 32(34.8)

Private certification 2( 1.6) 2( 2.2)

None 64(50.0) 58(63.0)

이후 전반적인 산업재해는 감소하였으나, 여성근로자의 업
무상 근골격계 질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의료 이용에서 요양기간, 수술경험, 장해 등
급 인정에서 중증도가 심하다고 하였다(Hwang et al.,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

환의 자각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리사의 업종별 작업관련성 스트레스의 자각정도 중에

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은 과중한 업무의 육체적 스트레

스(3.05), 외부고객관리 스트레스(2.88), 경제관리 스트레스

(2.85), 내부종업원관리 스트레스(2.80) 및 불규칙한 식사스
트레스(2.85)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 자각정도
는 남성조리사에서 더 높았으며, 특히 경제관리 스트레스
(p<0.05)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성조리사들이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책임을 여성조리사보다 더 크게 느

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대인은 어떤 형태로
든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스트레스의 연속
은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유발하고, 신체적으로는 소화기
질환, 만성질환의 발병원인이 되기도 하며, 스트레스로 인
한 감정변화는 식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건강상태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Kang et al., 2005).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노동에 있어서 다른 신체적, 정신적 특
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역할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
해야 하는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근로자는 남

성근로자에 비하여 직무피로, 반복성 긴장장애, 감염성질
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질환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3. 조리업종별 조리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

환과 스트레스 정도

조리 업종별 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과스트레스의 자

각상태는 Table 3과 같다. 양식 조리사들이 다른 업종 조리
사들에 비하여 목(p<0.01), 어깨(p<0.01), 허리(p<0.05), 무릎
(p<0.01), 손/손목(p<0.001), 발/발목(p<0.001)에 근골격계 질
환이 있다고 자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양식 조리
사의 경우, 미리 밑반찬을 준비하여 둔 한식조리사와 달리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무거운 팬이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건열조리를 하는 하중부과작업이 많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작업관련성 스트레스의 자각정도에서도 양식 조리사는

다른 업종의 조리사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의 육체적 스트

레스(p<0.05)와 불규칙한 식사스트레스(p<0.05)가 유의하게
높았다. 미용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직무분야별로는 스트레
스의 자각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메이크업
분야 종사자들이 다른 분야의 미용업종사자에 비하여 물리

적 환경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Han, 2013). 
Lee(2005)는 호텔조리사들은 조직내․외적 특성, 기술적 특
성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패밀리레스토랑 조
리사는 직무특성, 조직내적 특성, 기술적 특성이 직무 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호텔조리사들이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조리환경을 갖추고 있고, 조리장비와
기기사용에 대한 훈련과 적절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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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occupational pain and occupational stress level by gender

Variables Male(N=128) Female(N=92) Total(220) t-value

Occupational pain

Neck 3.07±0.991)2) 2.82±1.05 2.96±1.02   1.213 

Should 3.18±1.04 3.36±1.02 3.25±1.03 —0.862 

Waist 3.25±1.16 2.96±1.12 3.12±1.15   1.286 

Knee 2.87±1.07 2.84±1.11 2.86±1.08   0.114 

Hand/wrist 3.34±1.23 3.29±1.04 3.31±1.13   0.244

Foot/ankle 2.97±1.09 2.60±0.86 2.80±0.99   1.862

Occupational stress

Work overloaded 3.15±1.173) 2.91±1.08 3.05±1.13   1.063

Employee management 2.95±1.02 2.60±1.29 2.80±1.15   1.563 

Customer management 2.90±1.09 2.84±1.09 2.88±1.08   0.267

Partnership management 2.43±1.10 2.13±1.01 2.30±1.07   1.399

Economical management 3.07±1.15 2.56±1.12 2.85±1.16   2.279*

Dangerous equipment 2.36±1.00 2.16±0.95 2.27±0.98   1.065

Irregular meals 2.95±1.07 2.58±1.27 2.79±1.16   1.637
1) Mean±S.D.
2) Likert scale point : 1=no pain, 2=almost no pain, 3=a little pain, 4=moderate pain, 5=severe pain.
3) Likert scale point : 1=none, 2=almost none, 3=usually, 4=some severe, 5=very severe.
* p<0.05.

Table 3. Degree of occupational pain and occupational stress level by cooking type

Variables Korean cuisine 
cook(N=114)

Western cuisine 
cook(N=28)

Japanese cuisine 
cook(N=32)

Chinese cuisine 
cook(N=24)

Other
(N=22) F-value

Occupational
pain

Neck 2.69±0.891)2)a3) 3.79±1.25b 3.25±0.86ab 2.75±1.05a 3.10±0.99ab 4.209**

Should 3.00±0.95a 4.14±0.85b 3.25±0.86a 3.33±1.07a 3.30±1.25ab 3.793**

Waist 2.91±1.07a 4.00±1.36b 3.06±0.93a 3.08±1.16a 3.20±1.23ab 2.688*

Knee 2.65±0.99a 3.71±1.33b 3.13±1.09ab 2.75±0.75a 2.50±0.97a 3.566**

Hand/wrist 3.02±1.07a 4.36±0.84b 3.69±1.30ab 3.17±0.94a 3.10±1.10a 4.975***

Foot/ankle 2.50±0.69a 3.71±1.27c 3.31±1.25bc 2.50±0.67a 2.80±1.13ab 6.381***

Occupational
stress 

Work overloaded 2.78±1.094)a 3.71±1.07b 3.50±1.03ab 2.92±0.90ab 3.00±1.41ab 2.847*

Employee management 2.65±1.18 2.93±1.07 2.94±0.99 2.92±0.90 3.10±1.59 0.528

Customer management 2.69±1.02 3.50±1.02 2.88±1.02 3.00±1.04 2.90±1.45 1.659

Partnership management 2.17±0.91 2.36±0.93 2.44±1.36 2.50±1.17 2.50±1.51 0.468

Economical management 2.67±1.08 3.50±1.34 2.94±1.24 2.67±0.98 3.00±1.25 1.609

Dangerous equipment 2.24±0.93 2.57±1.02 2.38±1.09 1.92±0.67 2.30±1.34 0.546

Irregular meals 2.61±1.12ab 3.50±0.76b 3.19±1.28b 2.25±0.96a 2.80±1.48ab 2.908*

1) Mean±S.D.
2) Means within row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 test.
3) Likert scale point : 1=no pain, 2=almost no pain, 3=a little pain, 4=moderate pain, 5=severe pain.
4) Likert scale point : 1=none, 2=almost none, 3=usually, 4=some severe, 5=very severe.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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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wareness of the occupational disease by gender

Variables Male(N=128) Female(N=92) χ2

Cause of occupational 
disease

Bad posture 55(43.0) 18(19.6)

17.115
(p=0.004)

Heavy load 22(17.2) 24(26.1)

Long working time 39(30.5) 28(30.4)

Bad working condition 0( 0.0) 12(13.0)

Inexperienced work 6( 4.7) 10(10.9)

Accident 6( 4.7) 0( 0.0)

Number of doctor visits due 
to the occupational disease

None 62(48.4) 33(35.9)
3.299

(p=0.192)1∼2 times/year 40(31.3) 28(30.4)

1∼2 times/month 26(26.4) 31(33.7)

Participation in safety 
education

Never 34(26.6) 32(34.8)
3.014

(p=0.222)Once 34(26.6) 32(34.8)

Regular education 60(46.9) 28(30.4)

Method to prevent 
occupational disease

Regular exercise 26(20.3) 22(23.9)

6.511
(p=0.260)

Stretching 28(21.9) 18(19.6)

Enough rest 50(39.1) 20(21.7)

Using healthy food 12( 9.4) 12(13.0)

Wear protective gear 1( 0.8) 1( 1.1)

None 11( 8.6) 19(20.7)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비하여 직무특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Kim과 Cho(2015)는 오픈
주방 종사원들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에서 내면행위는 직무만족에 정의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

으며, 오픈주방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감정노동을 완화시
키는 방안으로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ho와 Song(2007)에 의하면 임상증상을 많이 느낄
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으며, 스트레스 받은 후 식사 섭취량도 임상증상을 많이 느
낄수록 늘어난다고 하였다.

4. 조리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인식

조리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인식은

Table 4와 같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주된 이유로 남자
조리사들은 잘못된 자세(43.0%)를, 여자조리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30.4%) 및 과도한 하중(26.1%)을 우선으로 응답하
였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으로인한병원 방문횟수로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비율이 남녀가 각각 48.4%와 34.8%로
가장 높았다. 질병예방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이수여부를묻는질문에는남자는정기적으로받는다는 
응답이 46.9%인데 비하여, 여자는 29.3% 수준으로 낮았다.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남녀가 각각 26.6%와 34.8% 
수준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안전을 위한 관련교육의 실

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작업관련성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가장

많은 것은 남성조리사는 푹 쉰다(39.1%)라고 응답한 것에
비하여 여성조리사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23.9%)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보호장구를 이용한다는 응답에 남성은 한
명도 없었고, 여성도 2.2%로 매우 낮았다. 작업관련성 질환
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건강관리와 안전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Ahn과 Lee(2015)에 의하면 호텔기업 내부마케팅
활동 중 복리후생이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교
육훈련은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시적인 직무만족도의 효과
보다는 장기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직업병 예방 및 안전

관리 등의 교육훈련은 필수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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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gree of occupational pain and occupational stress level by age

Variables Younger than 30 years old
(N=54)

30 to 49 years old
(N=84)

Older than 50 years old
(N=82) F-value

Occupational 
pain

Neck 2.96±1.061)2)ab3) 3.31±0.97b 2.61±0.94a 5.294**

Shoulder 3.22±1.13ab 3.57±0.99b 2.95±0.95a 3.968*

Waist 3.17±1.23 3.36±1.10 2.85±1.13 2.050

Knee 2.78±1.17 3.14±1.09 2.61±0.97 2.674

Hand/wrist 3.30±1.36ab 3.64±1.01b 3.00±1.09a 3.368*

Foot/ankle 3.13±1.29b 2.93±0.99ab 2.51±0.78a 3.338*

Occupational 
stress

Work overloaded 3.39±0.944)b 3.26±1.08b 2.63±1.18b 4.875**

Employee management 2.83±0.98 2.90±1.26 2.68±1.13 0.388

Customer management 2.91±0.90 3.10±1.05 2.63±1.18 1.926

Partnership management 2.09±0.95 2.57±1.13 2.15±1.04 2.282

Economical management 2.65±1.07a 3.36±1.12b 2.44±1.07b 7.802***

Dangerous equipment 2.30±0.97 2.33±0.93 2.20±1.05 0.217

Irregular meals 3.00±1.08 2.83±1.23 2.63±1.16 0.761

1) Mean±S.D.
2) Means within row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 test.
3) Likert scale point : 1=no pain, 2=almost no pain, 3=a little pain, 4=moderate pain, 5=severe pain.
4) Likert scale point : 1=none, 2=almost none, 3=usually, 4=some severe, 5=very severe.
* p<0.05, ** p<0.01.

5. 연령대별 조리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과 스트레스정도

조리사의 연령대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

스정도는 Table 5와 같다. 연령 30∼40대는 50대 이상에 비
하여 목(p<0.01), 어깨(p<0.05) 및 손/손목(p<0.05)에 근골격
계 질환의자각정도가 유의하게높았다. 한편, 발/발목의 통
증자각정도는 30대 미만 조리사가 50대 이상 조리사에 비
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는 아직 경력이 짧은 30대
미만 조리사들에 비하여 30∼40대 조리사들이 경력이 늘어
나면서 근골격계 질환의 유발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50대
이후는 점차 숙련되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심해진 경우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 중인 조리사들에게 근골격
계질환의자각정도가낮아진것으로생각할수있다. Yoon, 
Cha와 Hwang(2012)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근골격
질환의 자각증상이 많았으며, 연령이 더 어린 경우 자각증
상의 호소율이 높다고 하였다. 
조리사의 연령대별 스트레스정도에서과중한업무의육

체적스트레스는 30대미만과 30∼40대가 50대이상에비하
여 유의하게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p<0.01). 이는 조리사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경력이 쌓이면서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도 하지만, 일에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경제적 관리스트레스는 30∼40대가 30대 미만 및 50대
이상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p<0.001) 
이는 아직 경험이 적고 연봉도 적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젊은이들이나, 가정을 이루었어도 경험과 연봉이 높
은고령자에비하여 30∼40대는가정경제관리의책임감등
과 업장내의 관리 책임감 등이 높은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Rhie와 Kim(2008)은 직무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하였는데,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호텔조리사
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관계갈등요인을 개선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학계나 조리관련단체 등에
서 이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

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조리사의 직급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스

트레스 정도

조리사의 직급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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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gree of occupational pain and occupational stress level by position

Variables Head cook
(N=76)

Cook
(N=96)

Assistant cook
(N=48) F-value

Occupational 
pain

Neck 2.95±0.991)2)a3) 3.24±1.09a 2.46±0.72b 4.981**

Shoulder 3.22±1.00a 3.58±1.05a 2.71±0.81b 6.124**

Waist 3.14±1.16a 3.42±1.21a 2.54±0.78b 4.915**

Knee 3.16±1.21a 2.91±1.02a 2.29±0.75b 5.189**

Hand/wrist 3.41±1.14a 3.51±1.08a 2.83±1.20b 2.986*

Foot/ankle 2.95±1.05 2.87±0.97 2.50±1.02 1.536

Occupational 
stress

Work overloaded 2.97±1.284) 3.27±1.05 2.75±0.99 1.775

Employee management 3.19±1.31b 2.80±0.97a 2.21±0.98b 5.778**

Customer management 2.95±1.22 3.02±1.09 2.50±0.72 1.965

Partnership management 2.46±1.28 2.38±0.98 1.92±0.77 2.111

Economical management 3.19±1.29b 2.87±1.10b 2.29±0.86b 4.661*

Dangerous equipment 2.24±1.06 2.42±1.01 2.04±0.75 1.210

Irregular meals 2.78±1.37 2.93±1.03 2.54±1.02 0.878

1) Mean±S.D.
2) Means within row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 test.
3) Likert scale point : 1=no pain, 2=almost no pain, 3=a little pain, 4=moderate pain, 5=severe pain.
4) Likert scale point : 1=none, 2=almost none, 3=usually, 4=some severe, 5=very severe.
* p<0.05, ** p<0.01.

정도는 Table 6과 같다. 주방장과 평조리사는 보조조리사에
비하여 목(p<0.01), 어깨(p<0.01), 허리(p<0.01), 무릎(p<0.01), 
손/손목(p<0.05)에 근골격계 질환의 자각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오랜 근무기간으로 육체적 피로도 누적되고, 보조조
리사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된다. 한편, Lee, Lee와 Cho(2012)는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자각증상과 관련

요인연구에서 50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
환 자각증상 호소율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은

호소율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행위 특성, 작업관련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 등의 여러 요인
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Jeong et al.(2014)은 직장의 근
로자의 수를 5명 미만그룹, 5∼299명 그룹, 300명이상그룹
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소규모업장에서 근골격계 질
환 유병률은 32.5%이며, 5∼299명 사이의 작업장은 60%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하여, 근골격계 질환은 사업장의 규모
에 따라 분극화된다고 하였다. 조리직종은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인데, 이에 맞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
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조리사의 직급별 작업관련스트레스 정도에서 주방장과

평조리사는 보조조리사에 비하여 내부종업원관리 스트레

스(p<0.001)와 경제관리 스트레스(p<0.05)가 유의하게 더 높
았는데, 직급이높을수록나이가더많고책임도더많으며,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7.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정도와 제

인자들과의 상관관계

작업관련성근골격계 질환및 스트레스정도와조리사의

연령, 근무경력, 1일 근무시간 등의 제인자와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조리사의 연령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
환이나 스트레스 정도에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조리 경
력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중 무릎관절의 자각정도에

r=0.209(p=0.029)로 정의 상관을, 1일 근무시간은 무릎관절
통증의 자각정도에 r=0.192(p=0.044)로 정의 상관성을 보였
다. 작업관련성 스트레스 중 불규칙한 식사스트레스에 r= 
0.190(p=0.046)로정의상관성을보였다. 즉, 조리직은연령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일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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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Variables Age of
cook

Job
tenure

Working
hour

Occupational 
pain

Neck —0.068   0.003 0.037

Shoulder   0.007   0.044 0.057

Waist —0.054 —0.014 0.025

Knee   0.016   0.209* 0.192*

Hand/wrist —0.025   0.068 0.167

Foot/ankle —0.164 —0.021 0.187

Occupational
stress

Work overloaded —0.180 —0.131 0.125

Employee 
management   0.003   0.084 0.045

Customer 
management —0.087 —0.097 0.108

Partnership 
management   0.062   0.007 0.053

Economical 
management —0.017 —0.019 0.090

Dangerous 
equipment   0.003 —0.062 0.011

Irregular meals —0.115 —0.027 0.190*

* p<0.05.

Ⅴ. 요약 및 결론

본연구는외식업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의 작업관련성근

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요
인을 조사하여 이들의 건강을 안전을 위한 보수교육의 기

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남자 128명, 여자 92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중
손/손목, 어깨, 허리 및 목 부위의 순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남녀 성별로는 통증의 자각정도에 유의차가 없
었다. 작업관련성 스트레스 중 경제관리 스트레스는 남자
조리사가 여자조리보다 더 높았다. 조리업종별로 양식조리
사가타업종의조리사에비하여목, 어깨, 허리, 무릎, 발/발
목에서 통증의 자각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작업관련스트
레스에서 과중한 업무의 육체적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도 양식조리사가 타 업종의 조리사에 비하여 유의

하게 높았다. 조리사들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생
기는 주된 이유로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근무시간 등으로

대답하였다. 조리경력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중 무

릎관절의 통증정도에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1일 근로시간
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중 무릎관절의 통증정도와

작업관련성 스트레스 중 불규칙한 식사스트레스에 모두 양

의 상관을 보였다. 조리직의 업무는 무거운 식재료와 조리
기구등을취급하면서주로손이나손목, 어깨및허리등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조리사의 조
리업종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예방활동을 계획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의 진행 및
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 지속적인관리와중재가필요하며, 
외식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외식업 조리종사자

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강원도의 일부지역을 상태로 소수의 조리사에 국한되었고, 
조리업종별로도 대상인원의 편차가 있는 한계점이 있었으

므로 차후에 더욱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조리업종에서

더욱 많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조리사의 성별과 업종에 따른 접근법 외에도 주방의 구
조적 형태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

차이를 조사하는 접근법뿐만 아니라 조리사의 직무만족도

의 정도나 조리업장의 자영 및 고용의 경영형태에 따른 근

골격계 질환이나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점 등을 다양하게 접

근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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